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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자 료

보도 일시
2022. 12. 16.(금) 조간

배포 일시 2022. 12. 15.(목) 06:00
2022. 12. 15.(목) 11:00

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책임자 과  장 정재관 (044-200-5670)

해양수산생명자원과 담당자 연구관 임상욱 (044-200-5675)

해양수산부 해양 청정 화장품 소재 개발

-  해양생명자원으로부터 미백, 주름 개선 소재를 개발하여 상용화 추진 -

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)는 최근 해조류 등으로부터 미백, 주름 개선에

탁월한 효능이 있는 화장품 소재를 개발하여 상용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.

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최근 충남, 보령 등 서해안에 주로

서식하는 새섬매자기(염생식물*), 남해안과 제주에 서식하는 넓패(갈조식물**)

등으로부터 콜라겐 분해 및 멜라닌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 미용에 효능이

높은 물질 67점을 새롭게 개발하였다.

    * 바닷가의 모래땅이나 갯벌 주변의 염분이 많은 땅에서 자라는 식물

   ** 녹갈색 또는 담갈색을 띤 해조류

이번에 개발한 추출물은 해양바이오뱅크*를 통해 기업이 제품개발에 활용

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며,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기업 간 공동연구를

통해 고부가 화장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.

  * 해양생명자원으로부터 제품개발에 필요한 소재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관으로 국립

해양생물자원관에서 운영

그간 해양수산부는 화장품 시장의 높은 잠재력과 해양바이오 기업의 제품

개발 수요를 바탕으로 올해 초부터 해조류 등 해양생물 307종을 확보하고

미백, 주름 개선 효능 분석을 통해 400점의 화장품 소재를 개발하였다. 이들

화장품 제조에 활용되는 추출물 등 소재는 해양바이오뱅크 누리집

(www.mbris.kr/biobank)을 이용하여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다.

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이번에 개발한 화장품 소재가 해양바이오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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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”라며, “앞으로 연구개발(R&D) 투자 확대

등을 통해 해양바이오 제품개발에 필요한 소재를 지속해서 개발하여

제공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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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 홈페이지 및 효능정보  

해양바이오뱅크 홈페이지

미백, 주름개선 효능 정보


